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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동불편장애인을친부모처럼

세상이 각박해져 가는 상황에서도 따뜻한 온

정을펼치는사람이있어눈길을끈다.

2급 장애인을 33년 동안 친부모처럼 모셔온

김형도씨를만나봤다.

Q.�몸이 불편한 분을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
데 어떠한 인연으로 모시게 됐습니까?
A.�정화순(50년생)씨를 처음 만나 것은 지금으

로부터 33년입니다.
처음 만났을 때 오고 갈데가 없고 몸이 불편하

여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�
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지 못해 효도한다는 심정

으로 모시게 됐습니다.�

Q.�친부모도 봉양하지 않는 요즘 세태에 양어
머니를 봉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효
를 실천 하십니까?
A.�저의 부모님께 제가 효도를 다하지 못해 정

화순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친부모로 모셔
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�

그 당시에도 저의 부부는 넉넉한 산림은 아니
었지만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해드리고 10년 전에
는 위암 수술도 하여 완치 판정도 받았습니다.�
양어머니이시지만 저의 부부는 어머니라 부르

면서 오랜 세월을 살다보니 친어머니처럼 느끼
면 살아가고 있습니다.�

Q.�병원에는 어떻게 또 입원 하게 됐나요?
A.�지난주 토요일에 화장실에서 넘어져 어깨인

대가 3군데나 파열하여 대자인 병원에서 긴급수
술을 하여 현재 치료 중입니다.�

Q.�현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?
A.�전주 평화동에서 영업사원을 하고 있습니다.

Q.�정인스님과 인연은 어떻게 만나셨나요?
A.�4년 전 우연이 정인스님이 봉사 활동하는

한국노인복지 봉사회에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.�
스님은 이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는데,�대

자인병원에서 스님도 치료 중이라 병원에서 알
게 되어 인연이 깊다고 생각합니다.

Q.�앞으로 계획이 있다면?
A.�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항상

의지가 됩니다.�
오히려 어머니가 계셔서 더욱 힘이 나고 감사

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�
지금도 병원에서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는

어머님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불편하지 않도록
모시고 싶습니다.� /송효철 기자

“부모님께효를다하지못해

효도한다는심정으로

모셔야한다는생각들어

오갈데없어몸이불편한

상태로살아가고있는

장애어르신모셔와

마음속으로항상의지돼

더욱힘이나고감사드려

장애를 앓고 있는 정화순씨(가운데)를 33년 동안 친부모처럼 모셔온 이가 있다.�김형
도씨(왼쪽)가 그 주인공.�사진은 정인스님(오른쪽)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.


